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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진로계획, 진로준비로 한정되어 취업 이후의 경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어 진로지도의 한계성이라는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는 진로성숙도가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주관
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기초한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73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성숙도 중 계획성과 독립성은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진로성숙 태도 중 일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대학생의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는 계획성, 독립성, 일에 대한 태도, 프로티언 경력태도, 주관적 경력성공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생의 경력과 관련된 행동 및 인식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도출된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대학생

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경력관리 이론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중심어 :∣진로성숙 태도∣프로티언 경력태도∣주관적 경력성공∣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raise a question regarding limitations of career guidance 
as career guidance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are limited to career planning and 
preparation and fail to deal with career management after being employed. Accordingly, it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which is mainly studied among university students, 
on protean career attitude and effects of protean career attitude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To 
that end, this study built a research model based on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and protean 
career attitude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273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 showed that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had positive effects on their protean career attitude. Especially, 
in career maturity, planning and independe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protean career attitude. 
However, in career maturity attitude, attitude toward work had negative effects. Also, protean 
career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had significant effects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f university students and relevant 
behaviors and perception by clarify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lanning, independence, 
attitude toward work, protean career attitud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career management theory should be 

newly introduced into career guidance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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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직업선택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취업이 잘 되는 학교’

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기업

에서 원하는 구직준비를 시키는 방향으로 취업지원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대학생 대상 취

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취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은 자기탐색, 직업세계 탐색, 진로계획 수립, 구직기술 

등 주로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2]. 

최근에는 특히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되기 시

작하였다. 진로지도프로그램에서의 진로개발역량이란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역량이 아닌 빠르게 변화하는 직

업세계에서 갖춰야 할 일반역량을 일컫는 것[3]으로 진

로를 선택하기 위해 일에 대한지식, 정보 활용, 합리적 

결정 능력 등이 진로개발역량의 예라고 할 수 있다[4].

이처럼 대학생 대상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초점이  취

업준비에서 진로개발역량 개발까지 확장되면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졸업 후, 

직장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직, 전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력관리와 관련된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

하는 방법까지는 배우지만 취업을 한 후, 직장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경력과 관련된 이슈들을 접하기가 어렵

기 때문이다[5]. 특히 이직이나, 전직, 퇴직 같은 문제나 

이와 관련된 경력관리의 중요성은 대학생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간과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실제 직장

생활에서 다시 진로선택 등 경력 관련 문제에 부딪힌다

[6]. 이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및 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명확

한 진로목표설정까지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진로성

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7]. 즉,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젊은 근로

자들에게 자기주도적인 경력개발의 태도, 주관적인 경

력평가의 중요성, 다양한 경력의 이슈를 다루는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

조되고 있다[8]. 

이론적으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력

관련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진로성

숙도, 프로티언 경력태도, 그리고 주관적 경력성공은 이

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진행된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는 이러한 변인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

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와 경력을 구분하여 명명하

는 상황 속에서 진로개발의 대표적인 변인 중 하나인 

진로성숙도와 경력개발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대학생의 경력(career)을 생애설계 관점

에서 바라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 관련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진로 결정의 요소로 일에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연

구하고자 하는 경향과[9] 긍정적인 일 수행, 직업만족 

등과 같은 변인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 결과들은 일의 주관적 의미를 진로의 범위 내에서 

고찰하고자 한 결과이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

와 프로티언 경력태도, 그리고 주관적 경력성공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 이들 변인들이 구성하

는 모형이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얼마나 

적합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한 개인이 특정한 연령에서 갖추고 있

어야 하는 직업적 발달과 관련된 준비도를 말한다. 즉, 

인간의 성장기부터 쇠퇴기에 이르는 일련의 진로발달

의 과정에서 다양한 진로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개인의 

발달 정도를 말한다[11]. 진로성숙도는 활발히 연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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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인데, Crites는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비교하

여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 준비 상태이며 진로발달 과

정 중 나타나는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한 바 있다[12]. 또한 Luzzo는 진로성숙도에 대해 얼마

나 적절하게 적응하고 결정하는지 나타내는 개인의 준

비 정도라고도 정의했다[13]. 종합하면, 진로성숙도는 

각 발달단계에서 개인에 대한 탐색,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 탐색, 선택, 결정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14].

이러한 진로성숙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

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한 모델에 

기초하여 하위변인을 설정하였다. 특히, 진로성숙도는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능력 내지는 태도 등으로 규

정될 수 있는 바 진로결정과 관련된 계획성, 독립성, 그

리고 일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진로성숙도를 측정

하고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2. 프로티언 경력태도 

프로티언 경력(protean career)은 변신하는 능력을 갖

춘 그리스의 신 프로테우스(Proteus)의 이름에서 유래

하였으며, 1996년 Hall에 의해 개념이 소개되었다. 즉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개인이 경력개발

을 함에 있어 가치 지향적이며 자기주도성을 갖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조직이 규정

한 경력성공보다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며, 경력개발에 

있어서 개인 스스로가 주도성을 갖고 개인의 가치를 반

영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자유, 자기주도성, 개인적 가치 등

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력 개념이다[15]. 프로티언 경력

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경력을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적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갖춘 개인은 주로 목표와 

연봉, 승진과 같은 객관적 경력성공을 지향하기보다 개

인이 결정한 경력만족과 같은 심리적 성공에 초점을 맞

추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16].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전통적 

경력개발의 태도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즉, 선행연구들

은 전통적 경력개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는 교

육훈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조직원으로 성장

하는 것과 고용안정성이 중요하지만, 프로티언 경력개

발태도를 지닌 개인에게는 직무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

는 것과 고용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 

차이를 설명한다[17]. 따라서 전통적 경력과 달리 프로

티언 경력태도를 갖춘 개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적 특성

을 갖고 있다[18]. 첫째,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경력을 개발하고자 노력한다. 둘째, 직무에 대한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셋째, 직업의 가치를 탐색하는 행위

를 한다. 넷째,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다섯째,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노력한다. 여섯째, 이직 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다. 이

러한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들은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일부 적용이 가

능하며, 특히 최근에는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선행연구들도 등장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수행이 갖는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프로티언 경력태도 전통적 경력태도

경력개발의 주체 개인 조직

핵심가치 자유, 성장 승진

경력이동성의 정도 높음 낮음

성공기준 심리적 성공 직급수준, 임금

주요태도 일에 대한 만족, 직업몰입 조직몰입

표 1.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전통적 경력태도의 차이  

3. 주관적 경력성공 

경력성공은 개인 발전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인 면을 

포함하며 개인 업무 경험의 결과로 쌓인 긍정적 심리상

태와 업무 관련 산출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주관적 경력성공은 업적에 대한 객관적인 양보다 개인

이 느끼는 주관적인 요소에 더 주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 요소에는 직무역할, 

대인관계 등에서 느끼는 개인의 내적 인식과 더불어 조

직에서 달성하는 업적, 야망, 외적 성공에 대한 개인 인

식의 통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관적 경력성공은 현

재 근무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력에서의 

성공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평가를 뜻하기도 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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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수 문항의 출처

진로성숙도
청소년들이 자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
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

39
한국교육개발연구원(1991), 
장석민 외

프로티언 경력태도
개인이 경력개발과 관련된 행동을 취할 때 자기주도적으로 행동을 취
하는 것

8
Briscoe et al. (2006), 신수
림(2014)

주관적 경력성공
업적에 대한 객관적인 양보다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요소에 더 주목
하는 것

5 남중수(2014)

표 3. 구성개념별 조작적 정의

반면 객관적 경력성공은 임금, 직급, 사회적 지위 획득, 

조직에서의 승진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20]. 최근 경력

성공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개인적 성공은 결국 조직의 

성공에 기여하기 때문이다[21]. 따라서 조직에서는 채용 

시, 개인의 가치, 신념, 경력지향 등과 같은 경력성공의 

주관적인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22]

구분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자기
기준

객관적/자기기준
<예시> 나의 보수 및 
승진에 대한 열망

주관적/자기기준
<예시> 일과 삶의 균형과 

충족을 향한 목표

타인
기준

객관적/타인비교기준
<예시> 동료의 급여와 

사회적 지위

주관적/타인비교기준
<예시> 나의 동료와 비교하여 

나의자극과 즐거움

표 2. 자기 형태의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 예시    

Ⅲ. 연구방법 및 결과

1. 연구모형 및 조작적 변수 정의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진로성숙도와 주관적 경

력성공, 프로티언 경력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각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설설정의 근거는 본 연구의 이후 가설설

정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활용된 측

정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

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표 3]과 같이 기존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을 설계하였다. 첫째,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2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진로성숙도의 영역 중 태도관련 영역을 활용하

였는데, 계획성, 독립성, 일에 대한 태도가 하위 영역으

로 본 연구에서는 활용되었다. 측정문항의 개수는 계획

성 13문항, 독립성 13문항, 일에 대한 태도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영역의 문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계획성 관련 문항은, “나의 진로를 계획하는 일은 중요

하다”, 독립성 관련 문항은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일에 대한 태도 관련 문

항은 “어떠한 직업을 갖는가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등 이었다.

둘째,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Briscoe 등(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Protean Career Attitude Scale)를 신수림[24]이 국문

으로 번안한 것이 활용되었다.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측

정하는 Briscoe 등의 연구는 자기주도성 8문항, 가치지

향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다루기에 적절하며 행동적인 측면

을 다룬 경력개발의 자기주도성 8개 문항만을 활용하

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의 예로는 “내 경력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등이 있다.

셋째, 주관적 경력성공은 남중수[25]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남중수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그리고 고용가능성 등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성공을 일

반적인 경력만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5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의 예로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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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경력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지금까지 나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 등이 있다.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7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수

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

지 학생으로 대상, 설문지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총 400

부가 배포되어 이 중 325부가 회수되었고 설문응답 결

과가 불성실하여 통계분석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

단한 52부를 제외한 273개의 설문이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설문자료는 SPSS 22.0과 AMOS 20.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3. 가설 설정

3.1 진로성숙도와 프로티언 경력태도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생애

진로발달 단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며 그 이유는 자아

개념의 완성과 구체적인 직업 선택을 하는 시기이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6]. 따라서 이 시기에 진로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향후 본인의 경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경력과 진로에 대한 연구는 한 개인의 생애발달의 측면

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필요하

다는 측면에서 프로티언 경력태도. 주관적 경력성공, 무

경계경력 등의 이론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26]. 

노경란·허선주·임현선은 여성의 취업경험별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고

용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동과 지속적인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27]. Douglas T. 

Hall은 “The new career contract: Developing the 

whole person at midlife and beyond” 연구를 통해 개인

은 전 생애에 걸쳐 배움을 지속해야 하며 경력개발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에 있음을 강조하였다[27-29]. 이러한 선행

연구 등에 기초할 때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경력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

하며, 특히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의 하위 요인인 계획성, 독

립성, 일에 대한 태도와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실증적으

로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계획성은 프로티언 경력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독립성은 프로티언 경력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진로성숙도 일에 대한 태도는 프로티언 경력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태도는 개인의 경

력개발과 조직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

히 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

다. 김시진과 김정원은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

력성공인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 모두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30] 이재봉

과 진성미는 군장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시 프로

티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과의 관계에 대해 모

두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31]. 

또한 박순명, 정철영은 국내 학술지의 경력 연구 동

향 연구를 통해 프로티언 경력태도, 주관적 경력성공 

등, 경력태도를 다룬 연구의 비율이 24.3%로 경력개발

(32.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연구의 주제로 빈번하

게 다뤄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32]. 

특히 최근에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

공에 대한 연구가 그 대상을 확장하며 지속되었는데 김

병숙과 그 동료들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의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높

을수록 주관적 경력성공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33]. 또한 배을규 등의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경

력을 관리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쓰면 본인의 경력

과 직무에 만족하게 되고 업무 능력에 있어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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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34]. 또한 윤기찬은 여

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에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하위 요인인 자기주도성과 가치

지향성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35].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들에게도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지니는 것이 주관적 경

력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가설4. 대학생의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

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분석 결과

4.1 응답자 분석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7.8%)이 남성(31.9%)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1세

에서 23세가 109명(39.9%)로 가장 많았다. 학년별로는 

4학년 102명(37.4%), 2학년 99명(36.3%) 등의 비중이 

컸다.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공계열이 80명

(29.3%), 인문계열이 76명(27.8%)로 많았으며 그밖에 

상경계열 45명(16.5%), 자연계열 20명(7.3%), 어문계열 

18명(6.6%) 순이었다. 또한 졸업 후, 희망직무로는 행정

사무 45명(16.5%), 인사총무 41명(15.0%) 으로 사무직

에 대한 분포가 높았으며 IT업이 33명(12.1%)로 그 뒤

를 이었다. 마케팅/리써치 26명(9.5%), 영업관리 25명

(9.2%), 재무회계 25명(9.2%) 순으로 많았다. 

학생들이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종류로는 대

기업이 80명(30.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공기업이 55명(20.1%)로 2번째 많은 비율을 나타냈

다. 중기업이 51명(18.7%), 외국계기업이 40명(14.7%)

를 차지하였다. 정부기관,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도 34

명(12.5%)이 답변하여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32.6% 차지하여 공직 진출 희망 학생이 대기업

보다 많았다. 

인적사항 인원수(%)

성별
남
여

87(31.9)
185(67.8)

연령

18세~20세
21세~23세
24세~26세
27세~29세
30세~32세

115명(42.1)
109명(39.9)
44명(16.1)
3명(1.1)
1명(0.4)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5(9.2)
99(36.3)
46(16.8)
102(37.4)

전공

인문계열
이공계열
어문계열
예체능계열
사범계열
상경계열
자연계열
기타

76(27.8)
80(29.3)
18(6.6)
14(5.1)
2(0.7)
45(16.5)
20(7.3)
17(6.2)

희망직무

인사총무
영업관리

마케팅/리써치
행정사무
재무회계
생산제조
디자인직
미디어업
금융업

유통물류업
무역업
IT업

의류업
제조업

41(15.0)
25(9.2)
26(9.5)
45(16.5)
25(9.2)
20(7.3)
7(2.6)
19(7.0)
7(2.6)
3(1.1)
10(3.7)
33(12.1)
3(1.1)
8(2.9)

희망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외국계기업
공기업

정부기관-공무원
스타트 업

84(30.8)
51(18.7)
5(1.8)

40(14.7)
55(20.1)
34(12.5)
3(1.1)

표 4. 표본의 특성

4.2 특성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조사

변수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측정문항 중 다른 요인에 분류되거나 신뢰성

을 떨어뜨리는 문항을 발견하여 제거하였다. 그 결과 

진로성숙도 계획성 3문항, 독립성 3문항, 일에 대한태도 

4문항이 남았고,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

은 각각 4문항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남은 문항들

을 기초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에

서 측정항목간의 내적 일관성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

증의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이 .709에서 .869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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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수

관찰
변수

표준화
회귀계수

요인
부하값

표준
오차

t값 P
다중
상관자승
(SMC)

개념
신뢰도

Cronbach’s 
α

진로성숙도독
립성

md9 .736 1 .000 .736

.803 .748md10 .728 1.188 .115 10.314 .000 .728

md11 .667 .863 .090 9.600 .000 .667

진로성숙도
계획성

mp9 .636 1 .000 .636

.760 .713mp10 .696 1.005 .117 8.580 .000 .696

mp13 .691 1.193 .140 8.541 .000 .691

진로성숙도
일에

대한태도

ma8 .811 1 .000 .811

.930 .799
ma9 .775 1.033 .092 11.209 .000 .775

ma12 .646 .739 .071 10.403 .000 .646

ma13 .980 1.131 .105 10.734 .000 .980

프로티언
경력태도

pc5 .625 1 .000 .625

.850 .709
pc6 .672 1.334 .171 7.803 .000 .672

pc7 .678 1.108 .145 7.641 .000 .678

pc8 .630 1.376 .206 6.663 .000 .630

주관적
경력성공

sc2 .822 1 .000 .822

.918 .869
sc3 .888 1.039 .062 16.859 .000 .888

sc4 .872 .969 .058 16.592 .000 .872

sc5 .614 .731 .072 10.153 .000 .614

표 5.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독립성 계획성
일에대한
태도

프로티언
경력태도

주관적
경력성공

독립성 .759

계획성 .650*** .717

일에 대한태도 .523*** .606*** .879

프로티언 경력태도 .647*** .497*** .239*** .766

주관적 경력성공 .271*** .214*** .122** .256*** .860

※ 상관계수의 대각선 굵게 표시된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 유의수준은 *** p<0.01, ** p<0.05

표 6. 상관관계분석 

으로 .7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측정항목들은 신

뢰수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Bollen[36]이 제안한 측정

문항들과 변수(구성개념)간의 요인부하값(λ값)을 검토

한 결과 잠재변수와 관찰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모수추

정치는 모두 0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상관제곱

값(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은 대부분 .4 이

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Fornell과 Larcker[37]는 확인적 

요인분석으로부터 λ값에 근거하여 계산한 내적일관성

값(internal consistency value 혹은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으로 측정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

다고 하였는데 이 값은 특정지표의 개념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를 나타낸다. [표 5]에서 개념신

뢰도는 최소 .760의 값을 가져 .6 내지 .8 이상을 요구하

는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평균추출분산(Average Variance Extra)이 .5 이상이

면 측정모형의 집중 타당성 확보가 가능한데[38] 분석

결과 평균추출분산이 .514에서 .773까지 나타나 .5 이상

을 충족함으로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수간의 차이를 판단

하는 AVE값을 분석하였다. AVE제곱근 값이 각 잠재

변수 상관계수보다 크면 잠재변수간에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표를 보면 AVE 제곱근 값이 

모든 구성개념들의 상관계수보다 크므로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분석

의 결과는 아래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들 간

의 관계를 살펴보면 독립성은 계획성과의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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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t값 가설

H1 진로성숙도 계획성→프로티언 경력태도 .238 .163 .084 1.944 채택

H2 진로성숙도 독립성→프로티언 경력태도 .621 .397 .081 4.909 채택

H3 진로성숙도 일에 대한 태도→프로티언 경력태도 -.224 -.140 .049 -2.878 기각

H4 프로티언 경력태도→주관적 경력성공 .278 .494 .132 3.730 채택

표 8. 구조모형 경로계수

통계량 x²/d.f GFI AGFI RMR NFI RMESA IFI CFI
우수
모형

3이하
우수

.900이상
우수

.800이상 
우수

.050이하 
우수

.800이상
우수

.080이하
우수

.800이상
우수

.900이상
우수

연구결과 2.20 .903 .861 .037 .876 .067 .928 .927

표 7.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650으로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계

획성은 일에 대한 태도와, 일에 대한 태도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4.3 구조모형 경로분석

본 연구의 모형을 Maximum Likelihood법으로 모수

를 추정한 결과 전반적 적합도는 x²=264.513(p=.000), 

GFI=.903, RMR=.037, AGFI=.861, NFI=.876, 

RMESA=.067, IFI=.928, CFI=.927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연구 

모형 내의 개념들 간의 관계를 결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적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

된 결과는 아래의 [표 7]에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표 8]에 제시되고 있다. 대학생

의 진로성숙도 계획성은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유의한 

영향(t=1.944, p〈.05)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은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유의한 

영향(t값=4.909, p〈.05)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그러나 진로성숙도의 일에 대한 태도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t=-2.878, p〈.05)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중 

계획성과 독립성은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정의 의미를 

보이고 있으나 일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한 영향(t값=3.73, p〈.05)을 미치는 것

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행연구들은 프

로티언 경력태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경력성공도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맺은 논문들의 발표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Vos와 Soens[39], 이재봉, 진성

미[40], 신광철, 정범구[41], 박혜영, 박용호[42], 황애영

과 탁진국[43], 김시진과 김정원[44]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외에도 선행연구들은 여성공무원[45], 성인학습자

[46], 인력개발종사자[47], 군 장교[48], 사회복지사[49] 

등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주

관적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

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와 프

로티언 경력태도, 그리고 주관적 경력성공 사이에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 이들 변인들이 구성하는 모

형이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얼마나 적합

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의 진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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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 하위항목인 계획성과 독립성은  프로티언 경력태

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

관적 경력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현대 사회에서 직업선택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첫 번째 직업이 퇴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직 등을 통해 경력관리를 하는 것

이 직장인에게는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다. 또한 경력환

경의 변화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인식도 보편

적인 것이 되었다[50]. 이러한 경력환경 속에서 본 연구

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성숙도가 프로티언 경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진로성숙도의 계

획성이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 단계에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태도가 자신의 경력을 보

다 자기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획성은 현재를 인

식하면서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진로방향을 포함해 계획을 세워 준

비하고자 태도이다. 이는 진로 결정의 주체가 본인이며 

타인에게 있지 않으며 경력관리 또한 자기주도성을 갖

고 운영해야 하며 고용가능성 증진이 개인에게 중요하

다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의미까지 진로 계획성이 영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경력

관리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진로성숙도 독립성이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기는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신장키는 시기이

나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독립

성은 타인의 의견과 조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

라 부모나 교사 등 조언이나 의견을 참고하면서 능동

적·적극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며 선택에 의한 책임도 본

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lustein[51]는 진로발달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면서 적

정한 애착관계는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라

고 느끼면서 동시에 부모와의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라

고 주장했다. 즉 타인의 의견이나 코칭, 직업상담 등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태도가 자기주도적인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영향성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진로성숙도 일에 대한 태도는 프로티언 경력태

도에 부(-)의 영향성을 보이고 있다. 진로 계획성 및 독

립성과 달리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부의 영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일에 대한 태

도는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인식과 직업에 관한 편견

극복 등 직업의식에 대해 바람직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에 대한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경력개

발을 함에 있어 가치지향성과 자기주도성을 갖추는 프

로티언 경력태도까지는 미치지 못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직업세

계, 의사결정으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직업

세계 영역에서 직무정보, 기업정보는 제공하나 일의 가

치나 의미가 제공되지 않는다[52]. 따라서 향후 진로성

숙도 중 일에 대한 태도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진로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인턴십 등 사회현장에서

의 실제 일 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태도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현장실습 프로그

램이 대학교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직장에서 신입사원

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인턴십 참가 여부

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증명한다[53]. 또한 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턴십 프로

그램의 경험이 중요하며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이 선행되어

야 한다[54].   

넷째, 대학생들의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

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연구인 여승무원, 직업군인 등의 대상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은 연구결과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 청년층 대

상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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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 진로교육 현장에서 직업 선택까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직업 선택 후, 직장생활에서의 경

력관리까지 다루는 것이 대학생 진로지도에 필요하다

는 실무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진로(career)와 경

력(career)가 생애단계 전체를 다루는 만큼 분절된 것

이 아닌 연결성 있는 이론적 주제로 다뤄야 한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먼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력과 관련된 연구들이 

프로티언 경력태도나 주관적 경력성공 등을 적극적으

로 다루지 않아서 기존의 연구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쉽

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경력과 관련된 연

구를 진로의 측면(중등교육의 진로교육의 측면)과 취업

준비의 측면(주로 대학생 중심의 취업역량개발의 측

면), 그리고 경력개발의 측면(직업을 가지고 있는 재직

자들의 경력관리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

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분석하게 하는데 어

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

서도 연구되기 시작한 진로소명(calling) 등과 관련된 

연구들은 경력을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서 향후 본 연구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55]. 또한 모든 변수들이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

되는 점과 더불어 직장경험이 없어 경력에 대한 개념을 

갖기가 어려운 저학년(1~2학년)의 비율이 45.5%를 차

지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혹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 폭넓은 선행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56]. 또한 학년별, 전공별, 희망직

무 별 다양한 집단 간의 차이점과 영향성에 대한 연구

[57]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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